
셜록 홈즈 뺨치는 추리력

(편집형 성격 장애)



45세 된 A씨 부부는 남편의 의처증으로 인해 수 년 간 싸우다가 부부가 함께 병원에 오

게 되었다. 진료실에서 남편은 처음부터 매우 근엄한 태도로 자신의 냉철하고 면 한 판단

력과 셜록 홈즈같은 추리력을 은근히 과시하는 허세를 보였다. 

그는 아파트 옆 동의 ‘좀 잘 생긴 실직자’인 K씨와 아내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었다. K씨

와는 오래 전 아파트 부녀회에서 마련한 풍물 시장에서 잠시 조우(遭遇)한 것뿐이었는데, 

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근거도 없이 자신의 아내와 K씨와의 관계를 의심하며 뒷조사를 해 

오고 있었던 것이다. 

그는 "○일 ○시 ○분에서 ○시 ○분까지 마누라가 집을 비웠으며, 그 시각은 K씨의 부인

이 아이를 학교에서 태워 오기 위해 ○분간 집을 나가 있었던 시간"이라는 식의 논리를 전

개하였다. 아내가 “저녁 반찬거리를 준비하기 위해 잠시 슈퍼에 갔었다”라고 항변하자 “바

로 그 전날 함께 농협 공판장에 갔었는데 그 다음날 또 반찬거리를 사러 나갔다는 것은 이

치에 맞지 않으며, 자신을 혼란시키기 위한 고도의 술책이다”라고 맞섰다. 

부인을 의심하는 사고방식은 매사가 이런 식이었고 이것은 언제나 대판으로 싸움질을 해

대는 의례적인 과정을 밟았다. 

부인은 이런 일이 일 년이면 몇 달이나 되고, 한동안 조용하다 싶으면 또다시 시작된다며 

“살아야 하는 건지 말아야 하는 건지…”하며 한숨지었다.  

그들은 서너 번의 면담 후 “일단 아무런 조건 없이 서로를 믿어 보겠다”며 진료실을 나간 

후 다시는 오지 않았다. 그러나 추정컨대, 그 부부는 지금도 일 년이면 몇 달을 또 그런 막

연한 의심과 추리의 쳇바퀴 속에서 쫓고 쫓기며 살아갈 것이다. 부인의 처지는 파리채밖에

는 앉아서 쉴 곳이 없는 파리의 신세였다.  


